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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화학제품이란 세탁세제, 섬유유연제, 주방세제, 의약품, 화장품 등 일상생활에서 밀접하

게 볼 수 있는 제품이다. 생활화학제품은 어린이 손이 닿지 않게 보관해서 안전하게 사용

해야 한다. 가정에서 생활화학제품을 안전하게 사용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다. 어린이의 손

에 닿지 않고 시야에 들어오지 않는 높은 선반이나 서랍 안에 보관해야 한다. 어린이가 근

처에 있는지 확인하고 없을 때 사용한다. 기존 용기 그대로 사용하며, 내용물을 다 사용한 

후 빈 용기는 다른 용도로 재사용하지 않는다. 성분 라벨 및 제품 설명서를 제거하지 않는

다. 생활화학제품 안전사고 대처방안은 피부에 화학물질이 닿은 경우에는 물질이 묻은 옷

을 벗기고, 접촉부위를 흐르는 물로 충분히 씻고, 마른 거즈로 접촉부위를 덮고, 즉시 병원

을 방문한다. 입으로 화학물질이 들어간 경우에는 억지로 토하게 하지 않고, 입과 얼굴을 

철저히 헹구고, 즉시 병원을 방문하는데 어린이가 삼킨 제품의 성분, 양 등을 확인하여 의

사에게 알린다. 눈에 화학물질이 들어간 경우에는 어린이가 눈을 비비지 않도록 주의하며, 

10~15분 가량 충분히 세척하고, 즉시 병원을 방문한다.

케모포비아(Chemophobia)는 화학(chemical)과 공포증(phobia)를 합친 합성어이다. 화학물질

로 인한 신체이상 및 질병이 자주 발병함에 따라 화학물질 사용에 대해 공포감을 느끼며 

화학물질의 사용을 자제하거나 화학제품 자체를 멀리 하려는 현상을 일컫는다. 1950년대 

미국에서 심각한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었던 살충제와 같은 화학물질에 대한 대중의 공포에

서 시작하여 이러한 독성물질이 환경에 끼친 영향을 레이첼 카슨의 “침묵의 봄”에서 케모

포비아(Chemophobia)의 어원을 추정해 볼 수 있을 것이다.

인류는 전 생애 동안 위험한 화학물질과 접촉하게 되어 있다. 화학물질은 인간의 안전한 

삶을 위협하는 잠재적 위험요인으로 작동하고 있다. 살충제 등 화학물질에 의한 중독은 인

간과 자연 모두를 위협함으로써 생태계를 교란시키는 위험성을 내재하게 되며 지속적인 환

경파괴를 초래하는 요인으로 작용한다. 도시화와 인구증가, 산업공해, 자원고갈, 기술의 발

전과 함께 인간의 활동은 더욱 더 다원화, 복잡화되면서 자연과 환경에 미치는 영향은 더

욱 커질 수밖에 없다.

화학물질의 주요 기능은 계면활성 작용, 살균 작용, 보존 작용 등이 있다. 생활화학제품의 

종류는 손 세정제, 세안제(클렌징폼), 전신 세정제(바디클렌저), 베이비 바디 워시, 베이비 로

션, 베이비파우더 등 유아용품, 물티슈(물수건), 구강 세정제(가글), 치약, 주방세제, 가습기 

살균제, 플라스틱 장난감, 화장품, 샴푸, 모기향 등 뿌리는 살충제, 드라이클리닝 등으로 우

리 일상생활에서 거의 필수적인 제품들이다.

 



 

화학제품의 부정적 기능(영향)은 내분비계 교란(호르몬 분비 저하 포함), 피부염증 알레르

기, 발암, 장기손상, 성인병 유발 등이다. 지금 이 시간에도 우리는 이름조차 모르는 수많은 

화학물질을 입고, 먹고, 바르고, 마시며 살고 있다. 실제로 미국 질병통제예방센터의 조사 

결과를 보면, 갓 태어난 아이를 포함한 모든 연령대의 미국인들 몸속에서 150여 종의 화학 

물질이 발견되었다. 당장 가게에 가서 아무 물건이나 집어 들고 포장지에 표기된 물질 성

분을 살펴보면 모두 깜짝 놀랄 것이다. 음식을 쉽게 상하지 않도록 하거나 맛을 느끼도록 

만들어주는 식품 첨가물, 새로 지은 집의 건축 용재, 각종 플라스틱 용기, 뿌리는 모기약, 

비누와 샴푸, 프라이팬의 코팅 물질 등이 모두 화학 물질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이다.

그런데 이렇게 많은 화학 물질과 끊임없이 접촉해도 정말 괜찮은 것일까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은 어떤 화학 물질이 어떤 경로로 흡수되며 인체에 어떤 작용을 하는지 잘 모르거나, 

무감각하게 살아간다.


